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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80% ethanolic extracts of tartary and common buckwheats were assessed for their total 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s content, antioxidant activity (DPPH,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and 
anti-adipogenic effects. Our results show that total phenol contents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tartary and common 
buckwheats were 17.35±0.41 and 8.20±0.28 μg GAE/g, respectively. Antioxidant activities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tartary buckwhea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mmon buckwheat extract (p<0.05). During adipocyte 
differentiation, 80% ethanolic extracts of tartary and common buckwheat significantly inhibited lipid accumulation 
compared to control cells. We further evaluated the effect of buckwheat extracts on the changes of key gene expression 
associated with 3T3-L1 adipogenesis and ROS production. Tartary buckwheat extract was more  suppressed the 
mRNA expressions (PPARγ and aP2) than that of common buckwheat extract. Moreover, tartary buckwheat inhibited 
the mRNA expression of both NOX4 (NADPH oxidase 4) and G6PDH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ti-adipogenesis effect of tartary buckwheat can be attributed to phenolic compound that may 
potentially inhibit RO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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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대사증후군의 발병은 유전적 요인과 체구성, 식사요인

및 운동 정도 등과 같은 환경적인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1) 식생활의 서구화와 식습관의 대사증후군의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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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전적 요인과 체구성, 식사요인 및 운동 정도 등과 같은

환경적인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1) 식생활의 서구화

와 식습관의 변화로 현대인의 식생활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질병이 증가하

고 있다(2,3). 때문에 이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OS, 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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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species)은 대부분의 전자 운반 과정 중 불완전하게

환원되거나 cytokine 등 다양한 작용의 자극에 의해 생성된

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체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시스템에

의해 활성 산소종이 제거되지만 이 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

지 못하면 세포는 산화적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활성 산소종에 의한 산화작용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ROS는 체내 각종 세포 등의 여러 대사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ROS와 항산화효소와의 항상

성이 깨어지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당뇨,

비만과 같은 각종 질병들을 야기하게 된다(5).

지방세포 분화 억제를 통한 항비만 연구에 이용되는 세

포주들 중 3T3-L1 섬유아세포(fibroblast)는 전구지방세포

(preadipocyte)의 단계를 거쳐 지방세포(adipocyte)로 분화

(adipogenesis)하며 지방세포로 분화 되는 과정중의 세포내

지방 축적(fat accumulation) 및 활성산소종(ROS)의 생성량

을 비교하여 식품의 항비만 및 항산화 기능성을 평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식품의 기능성들을 보다 명

확히 이해하고자 지방세포 대사의 주요 작용기작을 규명하

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세포 분화와 연관된 주요

전사인자(PPARγ, CEBPα 및 aP2) 및 ROS의 생성과 연관된

주요 유전자(NOX4 및 G6PDH)의 발현양상을 비교하는 분

자생물학적인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다(6,7).

메밀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서, 미네랄,

비타민, 폴리페놀(루틴 등) 등이 풍부하여 많은 효능들이

보고 되고 있다(8). 특히 메밀의 폴리페놀 성분인 루틴은

강력한 항산화력과 삼투압 조절능력을 통해 항염, 항암,

항혈전 효과 외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 효과,

혈관손상 예방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9). 메밀은 단메밀

(common buckwheat)과 쓴메밀(tartary buckwheat)로 나뉘

며 두 종류 모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곡실용, 건초,

의약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는 작물로서, 단메밀은

아시아의 전 지역을 포함해 유럽지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0). 타타리 메밀이라 불리는 쓴메밀은 티벳이나 중국의

산악지대, 인도, 부탄과 네팔 등지의 척박한 토양 및 냉량한

기후조건의 산간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10). 현재 국내에

서 쓴메밀의 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쓴메밀은

중국, 인도 등지에서 한방 및 건강식으로 이용되어 왔고

루틴함량이 단메밀(27 mg%)에 비해 높기(1,600 mg%) 때문

에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

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쓴메밀의 건강기능식품 소재화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쓴메밀과 단메밀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비만 활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쓴메밀과 단메

밀에 대한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후,

항산화 활성을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소거능 및 환원

력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3T3-L1 지방세포를 이용하여 지

방세포 분화단계에서의 지방축적 및 이와 연관된 전사인자

(PPARγ 및 aP2)들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여 쓴메밀 추출물

의 항비만 활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쓴메밀은 중국 위난성 지역에서 수

확한 것이며, 단메밀은 동아제분(주)에서 제공받아 사용하

였다. 항산화성분 분석 및 항비만 활성 측정에 사용된 시약

은 Folin-Ciocalteu reagent, gallic acid, (+)-catechin hydrate,

L-ascorbic acid,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insulin, Oil Red O, dexamethasone (DEX), 3-isobutyl-1-

methylxanthine (IBMX)은 Sigma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bovine serum (BS),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P/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및 trypsin-EDTA는 Gibco

(Gaithersburg, MD,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쓴메밀 및 단메밀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용매인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고 이들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비만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쇄된 쓴메밀 및 단메밀

분말에 10배가량의 80% 에탄올을 가한 뒤 상온에서 24시간

교반하면서(150×g, HY-HS11, Hanyang Science, Seoul,

Korea) 유용 성분들을 추출하였고 Whatman No. 2

(Whatman Ltd., Maidstone, Kent, UK)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회전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40℃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된 추출물들

은 동결건조기(Modulyod-115, Thermo Electron Co,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건조된 분말로 제조하였

다. 건조된 쓴메밀 및 단메밀 추출물들은 무게를 측정하여

추출수율을 측정한 후, -20℃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항산화 성분 함량 측정

쓴메밀 및 단메밀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Velioglu 등(1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쓴메밀 및

단메밀 추출물들을 일정한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하고 3분간 방치시킨 후,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첨가하였다.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여 gallic acid

를 표준물질로 한 표준 검량선에 대입하여 μg GAE (gallic

acid equivalent)/g으로서 쓴메밀 추출물들의 총 페놀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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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Jia 등(12)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각각의 메밀 추출물에 증류수

1.25 mL를 가하고 5% NaNO₂용액 75 μL를 넣고 5분간

방치하였다. 10% AlCl3․6H2O 용액 150 μL를 가하고 다시

6분간 방치하였다. 위 반응액에 1 M NaOH 500 μL와 증류수

275 μL를 가한 후 510 nm에서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

질은 catechin을 사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 후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μg CE (catechin equivalent)/g으로

서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법은 Kim 등(13)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00 μL에 0.2 mM DPPH 용액 800 μL를

가한 후, 30분 후에 분광광도계(UV-1650PC,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전자공여능(EDA, Electron Donating

activity)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

율(%)로 구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

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1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1.0 mM 2,2'-

azobis-(2-amidinopropane) HCl (AAPH)와 2.5 mM ABTS

시약을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4) 용액 100

mL에 섞어 70℃ 항온수조(VS-1901W, Vision Scientific Co,

LTD, Bucheon, Korea)에서 반응시켜 ABTS 라디칼 용액을

제조하였다. PBS 용액을 이용하여 724 nm에서 0.650±0.02

의흡광도로 라디칼 용액의 농도를 조절하였다. ABTS 라디

칼 용액 980 μL와 시료 20 μL를 37℃의 항온수조(DS-23SN,

Dasol Scientific Co, LTD, Hwaseong, Korea)에서 10분간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의 감소량을 측정하였다.

환원력은 Mau 등(1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250

μL 메밀 추출물에 250 μL의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250 μL의 1% potassium ferricyanide를 각각 가하고

이 혼합물을 50°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250 μL의 1%

trichloroacetic acid (TCA, w/v) 용액을 가하였다. 위 반응액

을 1,0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징액 500 μL와

증류수 500 μL, 100 μL 0.1% ferric chloride 용액을 넣고

잘 혼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XTT assay

쓴메밀 및 단메밀 추출물들의 항비만 활성 평가를 위한

3T3-L1 지방세포의 세포독성 평가는 XTT{2,3-bis (2-methoxy-

4-nitro-5-sulfophenyl)-2H-tetrazolium-5-carboxanilide inner

salt} assay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6).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

메밀 추출물들의 항비만 활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마우

스 유래 3T3-L1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CL-173)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3T3-L1

지방세포의 배양방법은 Blumberg 등(17)의 방법에 따라 고

농도의 포도당을 함유한 DMEM에 10% BCS 및 1% P/S를

함유한 배지로 배양한 3T3-L1 전구지방세포(preadipocyte)

가 100% confluence 하게 되면 이로부터 2일 후에, 분화유도

물질 (5 μg/mL insulin, 1 μM DEX, 0.5 mM IBMX) 및 메밀

추출물들을 처리하여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하였다. 분화유

도 물질을처리한 후, 2일마다 지속적으로 여러 농도의 쓴메

밀, 단메밀 추출물 및 5 μg/mL insulin, 1% P/S, 10% FBS가

함유된 배지로 배양시키면서 분화과정 중의 지방축적량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분화과정에 따른 지방세포의 지방 축적량을 측정하기

위하여먼저 24-well에 배양 및 분화된 3T3-L1 세포의 배양

액을 제거한 후, 10% formalin 용액 500 mL를 첨가하여

5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동량의 formalin으로 1시간이상

실온에서 incubation 하였다. 1시간 후, 세포에서 formalin을

제거하고 60% isopropanol 용액 500 μL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시켰다. 완전히 건조된 세포들은 미리 제조해 둔 Oil

red O working solution으로 세포 내 축적된 지방성분들을

충분히 염색시킨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3~4회 세척하였고

100% isopropanol을 이용하여 세포 내 염색된 Oil red O들을

모두 용출 시켜 UV-Vis spectrophotometer (Milton Roy, Inc.,

Rochester, NY,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7).

한편, 지방세포에서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련 유

전자들의 발현 변화를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세포에 존재하

는 total RNA를 추출한 후,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

를 사용하여 complementary DNA (cDNA)를 만들고 합성된

cDNA와 primer로 PCR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발현정도를

측정하였다. PCR 산물은 1.5% 한천(agarose) 겔에서 전기영

동 후 EtBr(ethidiumbromide)로 염색하여 UV에서 증폭된

DNA band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AS package (release 8.01)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 및 student t-test를 수행하였고 평균

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 수율 및 항산화 성분

쓴메밀과 단메밀의 80% 에탄올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쓴메밀 4.62%, 단메밀 4.30%로 추출 수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추출물에 함유된 총 페놀 함량은 Fig. 1A와

같이 쓴메밀이 17.35 μg GAE/g으로 단메밀의 8.20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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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g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쓴메밀이 6.72 μg CE/g, 단메밀

이 2.33 μg CE/g으로 쓴메밀이 단메밀에 비해 약 세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B). 천연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계 화합물들은 분자 내 phenolic hydroxyl기가 효

소 단백질과 같은 거대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항심혈관질환, 항암, 항골다공증 및

항당뇨와 같은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9).

(A) (B)

Fig. 1. Total phenol (A) and total flavonoids (B) contents of 8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tudent t-test. The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SD) from three replications.

항산화 활성

DPPH radical 소거법은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으로

인해 방향족 화합물 및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자색이탈색에 의해 나타내는 정도를 지표로 하여 항산화능

을 측정하는 방법이다(20).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의 DPPH

소거능은 125, 250, 500 및 10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31.2, 57.7, 79.4 및 81.1%로 단메밀 추출물의 13.1, 24.1,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8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a-i

Values are the means±SD of three sample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at p<0.05.

44.1 및 73.7%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2).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라디칼을 생성하는 ABTS 존재

시 hydrogen peroxide와 metmyoglobin의 활성을 토대로 보

다 빠른 항산화 반응을 일으켜 myoglobin radical을 감소시

키는 기전이라고 할 수 있다(21). ABTS 소거능 역시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의 125, 250, 500 및 1,000 μg/mL 농도에서

각각 3,017, 5,389, 9,302 및 14,310 μg AAEA/g, 단메밀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1,352, 2,567, 4,840 및 8,432 μg AAEA/g

으로 나타나 쓴메밀의 ABTS 소거능이 단메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환원력을 평가한 OD700의 값은 쓴메밀 125, 250, 500,

1,0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0.18, 0.30, 0.49 및 0.75로

단메밀 추출물의 0.08, 0.13, 0.24 및 0.40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쓴메밀의 환원력이 단메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8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a-fValues are the means±SD of three sample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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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ducing power of 8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AsA (Ascorbic acid)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for reducing power.
a-iValues are the means±SD of three sample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at p<0.05.

세포독성 평가

항비만 활성 평가에 이용된 3T3-L1 세포에 대한 메밀

추출물들의 세포독성은 XTT 시험법으로 측정하였다. 쓴메

밀과 단메밀의 에탄올 추출물의 50, 100, 200 및 400 μg/mL

농도 범위에서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Fig. 5),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므로 쓴메밀과 단메밀 추출물의

400 μg/mL 농도까지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쓴메밀과 단메밀 에탄올 추출물을 50, 100, 200 및

400 μg/mL 농도로 하여 항비만 활성을 평가하였다.

(A) (B)

Fig. 5. Effect of 8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on cell viability on 3T3-L1 preadipocytes.
aEach value i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e results from six different plates (n=6) and is representative of results from at least three different experim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ne-way ANOVA (p<0.05).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

3T3-L1 지방세포의 분화과정에서의 쓴메밀과 단메밀 에

탄올 추출물에 의한 세포내 지방축적량을 비교하여 지방세

포 분화억제 활성을 평가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세포분화

8일째에 축적된 지방의 함량은 Oil red O staining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지방세포 분화에 연관된 주요 유전

자(PPARγ 및 aP2)의 발현은 semi-quantitative RT-PCR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메밀 추출물을 처리한 지방세포는

모든 농도 범위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Oil red O 시약에

의하여 염색된 지방구는 유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쓴메밀 80% 에탄올 추출물의 지방축적 억제 효과

는 단메밀 80%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것으

로 관찰되었다.

지방세포 분화 및 지방축적과 연관된 주요 전사인자

(PPARγ) 및 타깃 유전자(aP2)의 발현 정도는, Fig.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메밀 에탄올 추출물을처리한 지방세포와

비교하였을 때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을처리한 지방세포에

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지방의 축적

량을 평가한 Oil red O의 결과에서와 같이,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PPARγ 및 aP2 mRNA의 억제효과는 단메밀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억제효과 보다 유의적으로큰것으로

나타났다. Adipogenesis는 adipogenic 전사인자의 발현되는

양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발현 시기와 전사인자간 상호조절

과정을 통해 제어된다. PPARγ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γ)는 지방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전사인

자로 지방분화에 관계된 transcriptional cascade를 조절한다.

PPARγ의 직접 타겟 유전자인 aP2 (adipocyte protein 2)는

adipocyte fatty acid binding protein을 coding하고 있는 유전

자인데 fat cell에 특이적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지방세포

분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사인자이다(22).

이것을 block한 null mice를 만들면 diet에 의한 비만이 생겨

나지만 insulin resistance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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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8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on lipid accumulation during differentiation of
3T3-L1 preadipocytes
a-fValues are the means±SD of three sample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by one-way ANOVA.

Fig. 7. Effect of 8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on PPARγ, aP2, G6PDH and NOX4 mRNA
expression during differentiation of 3T3-L1 adipocytes.

Each gene mRNA levels were quantified and normalized with to GAPDH. The band intensities were measured by the Image J program.

이것은 aP2가 비만에서 insulin resistance에 이르는 대사경

로에 아주 중요하다는 증거이다(23). 지방조직에서 주로

나타나는 PPARγ는 발현이 증가할수록 세포의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및 전구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4,25), 본 연구에서 관찰

된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의 3T3-L1 세포 지방생성 억제

효과는 PPARγ의 발현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

었다.

한편, 지방 세포 내 ROS 생성 유전자에 대한 메밀 추출물

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Fig. 7과 같다. G6PDH 및 NOX4

mRNA의 발현은 메밀 추출물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쓴메밀 추출물에서 보다 큰 감소치를 나타내었다.

G6PDH 효소는 모든 세포 내에서 NADPH의 생산과 PPP

(Pentose phosphate pathway)를 통한 carbon flow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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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효소로서 PPP의 첫 번째 반응에서 G6PDH에

의해 glucose-6-phosphate가 6-phosphogluconolactone으로

분해될때 NADP+를 NADPH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생성되는 NADPH는 PPP를 통한 포도당 대사는 물론,

지방산합성 및 glutathione 반응을 조절할뿐만 아니라 지방

세포에서 ROS를 생성하는 주요 효소인 NOX4의 반응에도

관여하여 ROS의 생성을 유도하게 된다. 이때 생성되는

ROS는 세포 생존과 사멸, redox 시스템 유지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26-28).

요 약

쓴메밀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곡식용,

새싹채소, 엽채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는 작물로서 단메

밀보다 루틴함량이 높다. 본 연구는 쓴메밀과 단메밀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 및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를 평가하였다. 총 페놀

함량과 폴리페놀 함량 모두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에서 단메

밀 에탄올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과 같은

항산화 활성은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이 단메밀 에탄올 추출

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3T3-L1의 분화과정 중의 쓴메

밀 추출물들은 50, 100, 200 및 400 μg/mL에서 세포에 독성

보이지 않았으며, 세포 내 지방의 축적량을 유의적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세포 분화에 관련된 유전자

인 PPARγ와 aP2의 mRNA 발현율도 쓴메밀 에탄올 추출물

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ROS 생성과 관련된 유전

자인 G6PDH 및 NOX4 mRNA 발현도 쓴메밀 에탄올 추출

물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쓴메밀은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갖으며, 이들 항산화 활성

은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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